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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탈석탄을 포함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와 연계된 최종수요의 전력화가 핵심 역할 담당해야


	[bookmark: _Hlk70578414]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5월 13일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팀과 기후솔루션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공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동 연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비롯한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을 확장하였으며, 최신의 국내 데이터와 정책을 반영하여 개발된 모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부문의 감축 시나리오에 국한된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이번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연구에서는 에너지, 토지 이용, 물, 기후, 사회 경제 등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6개 부문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통합 모형을 개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현 정책 유지, 현 NDC 지속, 탄소중립)를 설정해서 각각의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전력, 수송, 산업, 건물 등) 배출 경로를 제시한다. (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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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현행 NDC를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책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불과 30% 감소한 약 5억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년엔 약 7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재의 2030 NDC 목표인 5.36억톤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시점의 NDC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5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60% 감소한 약 3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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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경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전력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수요는 2050년 기준으로 현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대비 약 80% 증가하게 된다. 이는 건물 및 수송 부문의 급속한 전기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7배, 2050년까지 20배 증가해야 한다. (그림 3 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2030년이 되면 전체 발전량의 10% 수준으로 하락해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자원은 2020년 대비 약 2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대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 기준 100%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 수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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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너지원별 전력부문의 발전량

수송 부문 감축 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정책 보완돼야
수송 부문에서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전기자동차 보급이 관건이다. 현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최근 개정된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제도상의 배출 목표를 적용하였으며, 보다 도전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여객과 화물 수요가 전기 및 수소 기반의 운송 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수송 부문의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석유의 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55%, 2050년에 50% 수준을 여전히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이 내연기관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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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송부문 원별 에너지 소비량

KAIST 엄지용 교수팀과 기후솔루션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는 물론, 배출권거래제나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조기 퇴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보고서 발간과 함께 국회 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기반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토론회’도 개최된다. 국회 그린뉴딜연구회는 19명의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연구모임으로 우원식, 김성환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토론회는 5월 1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카스틸로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 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양이원영 의원과 페터 빙클러 주한독일부대사가 차례로 환영사를 맡을 예정이다. 엄지용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교수와 세바스찬 오키펜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담당관이 발제를 맡으며, 발제 후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지정토론에서는 서홍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박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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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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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회 토론회 웹자보
[image: ]
image1.png
a§§§§§§§§§

M52 ZE W4S WAY WU Z0AC MUK

R nocxis HASY

S8 38588838
. s388883%8

00
57101520259 354085 5

100
51075 2025% 3046550 5107520259 54045 50




image2.png
MtCOze

© 2LIIA HAY — BEHIA — NDCXI4 — EABY

80

700

600 +

500

400

300

200

100

0

-100 year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image3.png
100

o
5101520259 35,4045 50

year

WE MR WA W4 Psol2 oS M kol WX
W WESE 274 CS MAA WAR

T
00
o
0
w
o
@
w0
0
0
w

/

N A

51015 202590 %4045 50 5101520259 354025 50
year year




image4.png
44 B W0 M7 W AE BAR

5
& & &

20 20 20
15 = 15 15
s
] | |

10 10 1 10 II
05 05 ‘ll 05 |I|
0.0 o o

5 10 15 20 25 30 3540 45 50 51015 202530 3 4045 50 51015 202530 354045 50

year year year




image5.png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image6.jpeg
AHIEQRAE

S8 EStustay o]
2050 EFA =21t
AlLtg| EEEI

20214 53 142(3) 2% 4:00 - 6:00

28|7|F97| J2IRE ARE, KAIST SH4YECste, 715424

ohgapile, B SREIRY |ule] 2050 BASE 24 AlLl2|2 E2510f 0f2{ 22 ArhEhCh
HP 2050 EHASRS Mofsln, SIAZE AHS 9f5t PAIRCI 2EMS S5 Auly|of DjRisHs S,
F7h 2M7tA 2 SENDCOS 2175101 2030 X 2040 2A7IA ZE A2E AL HAR ALk
tf2ta] ol Aio|utolid= &t ECE 2apoR BASE] 2EMnt 2030/2040 245 Z2S olE
QUZE, 7|SERMI KAIST SAYTCisI0] 3502 Jlidst st 7|Sts SEUIIRYGAM
-KAIST: Global Change Analysis Model)2 ‘225111 0I5 SZ28t5t 0} BiLICE

EE23I2 5o R B2, NSNS} a7, Heilol oz 221501 ZatEel 2050 EHAFR AlLfIR
T+ 9 NDC Zi5tol] 7[ofotaxt ot B2 BEO| 2Tt oIS RE= LI,

D28
X Bt EAISH0| HIZE ofEYLICt
24t
of2jot FIAEE HIET|= 5t QBME CfAt
16:00~16:10 E%AI

YOIHY 23| 7|2907| DRIF TS ATslelR
HE| W22 FEEARCA

| | SR BEWIIRH(GCAM-KAIST)S BE32050 EILSE B4 W
1610~16:50 ARI® Tk KAIST S Ichet iz
A% Q7IHIE| SRci Hsleis)

XZEE
IE | 858 24 20 Bt
EE1 MENSMWIABUHLMEY szg
2 g ma 2 N
16:50~17:30 EE2  ololgh aa 40K
EE3 AEM A% S0 RIFIT
EE4 0|23 24 DEistn
EE5 ol A risaiEsiola
17:30:1730 oIS | Floor ¥ 2etol HoloE 2§
wgy
17:50~17:55 _
AT YR 7|552H
=
29

gahee.han@forourclimate.org | gyuri.cho@forourclimate.org

Supported by

BRI . o v o with th il suppor of the Furopean Union's artnersi rstumen, The
* * opinions expressed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speake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eyt funders.





